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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existing govern-

ment support policy and 6th industr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create innovative values   and 

welfare for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 the future, we suggest implications for policy and support of 6th 

industry and propose appropriate government policy support.

Methods: As a research method, we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urgency of each item based on 

problem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bout policy and support of 6th industr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relative basis of potential factors for each item, and 

prioritized items were selected and strategies for each category were derived.

Conclusion: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specific measures and detailed procedures to ensure that policies 

and support are practically applied to items of relatively high importance and urgency and high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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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어촌 부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해가는 여러 가지 환경에 적절

히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나 지원도 나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고민과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농어촌은 갈수록 

관련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새로운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로 위한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농어촌 생산물에 대한 

외국 시장의 개장으로 인해 더욱 경쟁은 치열해 지고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나빠져서 실질적인 농어촌 소득이 정체되

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과 생활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환경 

및 기후의 변화와 글로벌 저성장 현황 등 외부 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농어촌의 개선과 활력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6차 산업은 1990년 초중반에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어촌이 기존의 농어촌의 생

산 활동인 1차 산업을 기반으로 농어촌 생산물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2차 산업과 유통이나 판매, 관광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3차 산업까지 범위와 영역을 확대하여 농어촌이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유기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의 활동은 농어촌이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서비스나 제품

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 증대나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의 

발전과 더 나아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의 6차 산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전략을 수

립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농어촌 지역의 관계자나 이를 경험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현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많은 상황이다. 6차 산업에 대한 추진 기

관이나 주체별로 그 역할이나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련 사업의 형태나 성격이 중첩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자원이나 인재 활용과 체계화된 조직이나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에 

대한 실행도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존 농어촌 정부지원 정책과 6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현

황 파악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농어촌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실질적인 가

치와 복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6차 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정부정책 지원을 제

안한다.

2. 6차산업 개념과 특징

농어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협의적인 의미의 직접적인 생산에 관련된 부문만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산 분야 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와 가공을 가미하여 여러 가지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개발하게 되어 부가가치를 높였고 더 나아가 이를 체험이나 관광, 서비스 등으로 연계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

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와 시장의 대응을 통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이

를 연계하고 융합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농어촌은 새로운 가치와 복지, 다양한 일자리를 창

출하게 되어 농어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6차산업은 농어촌의 생산과 자원, 그리고 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융복합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가공품과 판매연계, 관광, 축제 등의 서비스로 진화되

고 있다. 이에 우선 농어촌을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6차산업의 기본적인 개념과 농어촌의 복지와 향후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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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6차산업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小秋茂典와 이병오(2012)는 ‘일본농업의 6차산업화’ 와 관련된 연구논문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은 농업의 종합산

업화(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유기적·종합적결합)로서, 농업이 1차산업에만 머물지말고, 2차산업(농축산물의가

공⋅식품제조)과 3차산업(도⋅소매, 정보서비스, 관광등)에까지 영역을 확장함으로서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

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며, 1차, 2차, 3차산업의 유기적⋅종합

적 결합 및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6차산업으로 파악하였다.

유학열(2013)은 농업 6차산업화라는 용어는 1990년대 초반 일본 도쿄대학 이마무라 나오미(今村 奈良臣) 명예교

수에 의해 제창된 조어(造語)로서 농업은 1차산업(농축산물의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2차산업(농축산물의 가공) 및 

3차산업(농축산물 유통,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전개해야 농촌에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여성과 고령자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첫째,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을 통해 도시민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며 둘째,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특히 고령자,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 공해주는 데 큰 의미를 두어야 하고 셋째,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지

역주민이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하면서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는 측면도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였다.

경남6차산업지원센터(http://gsnd6.com/page.php?pagecode=define)에 따르면 6차산업이란 농업⋅농촌의 상품과 

시장을 창출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3차산업)등을 연계함으로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6차산업이 농가경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는 6차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있으며 원료가 되는 생물이나 자원이 다양한 처리과정을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

가 창출된다는 개념이다.

Figure 1. Definition and composition of the 6th industry

김태곤 외(2013)는 농림축산업의 생산물(1차산업)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가미되면 다양한 형태의 가공상품(식품, 

의약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 2차산업)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유통･판매와 같은 마케팅 전략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체험관광상품(3차산업)의 개발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생산적 환경복지실현 

및 지역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의 6차산업화이며 6차산업화는 하나의 개별 경영체(농가, 법인 

등) 또는 지역(마을)에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의 2차산업과 직거래, 관광, 서비스 등 3차산업과의 유

기적 융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즉 농업의 6차산업화란, ① 고령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주도로 진행되며 ② 지역

에 부존하는 다양한 자원(농산물, 자연자원, 문화 등)을 활용하여 ③ 생산에서 가공⋅판매⋅교류 등을 수직적으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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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able 1]에서와 같이, 6차산업

화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커뮤니티형은 농촌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나 여성을 위

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번째 프랜차이즈형은 도시의 커피전

문점이나 제과점, 외식업 등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술 보급이나 부가가치 향상 등의 목적으

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형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시하였다.

Type Purpose System Remarks

Community 

type

 Job creation for the 
elderly and women

 Income increase
 Community Recovery

 Producer group is centered
 Integrated method of production, 

processing and sales
 Participation of primary industry 

workers

 Suitable for small business areas
 Challenges of various production 

and sales network development
 Economies of scope

Franchise 

type

 Diffusion of new 
technology

 Value Added 
Improvement

 Market guarantee

 Leading farmers lead
 Contract transaction method
 Participation of leading farmers and 

small farmers

 Active in horticulture and animal 
husbandry

 Effects of producer training and 
local agricultural promotion

 Economy of connection

Network 

type

 Pioneering new markets
 Creation of new value
 Construction of a 

regional cyclical 
economy

 Manufacture and service industry lead
 Solidarity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Participation of 1st, 2nd, 3rd industry 

workers

 Great for large-scale 
mountainous areas and 
large-scale businesses

 Formation of Value Chain
 Economy of connection

 Source: Kim, Tae Gon. et al. (2013)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6th Industry

농림축산식품부(2014)는 6차산업화를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과 제조⋅가공(2차

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4)은 농촌산업을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정의

하며 과거 농촌산업 정책의 문제점 진단과 향후 추진방향을 도출하였고,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이석(2014)은 6차산업은 ‘농업이 1차산업에만 머물지 말고, 2차산업(농축산물의 가공‧식품제조)과 3차산업(도‧
소매, 정보서비스, 관광 등)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가치를 불러일으키고, 고령자나 여성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스스로 창출하는 사업과 활동’이며, ‘1차⋅2차⋅3차 산업의 유기적 결합’,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6차산업’이라고 인용하며 설명하였다.

양정임 외(2014)는 6차산업을 농업인 등이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 마을을 사업별로 유형화하고, 교차분석을 통해 지

역농업자원을 활용한 각 사업별 실행과 추진,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도출하였다.

김성훈 외(2014)는 우리나라 녹색혁명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IMF 이후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경

제활성화 및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입하

고자 하는 것이 ‘농업의 6차산업화’ 이라고 정의했다.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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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1차산업), 특산품의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체험, 관광, 서비스 등(3차산업)을 상호연계하여 새로운 부

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창조경제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미옥(2017)은 ‘6차산업화 개념’ 은 농업의 생산, 가공, 서비스의 단순집합(1차＋2차＋3차산업＝ 6차산업)

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들 산업의 유기적⋅종합적인 융합(1차×2차×3차산 업＝6차산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이들 3단계가 유기적 관계를 가질 때 그 파생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농업

이나 농촌(1차산업)이 쇠퇴하면 0차×2차×3차＝0이 되어, 6차산업은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김태곤 (2008)의 선행

연구를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즉, 지역에서 농업⋅농촌이 활력을 가지고 건전하게 존재해야만 6차 산업이 성립된다

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6차산업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6차산업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선행연구 및 기관별 의

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산업(농어촌 생산)과 2차산업(가공과 제조) 그리고 3차산업(유

통, 판매, 관광, 체험 등의 서비스)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다. 둘째,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유형 및 무

형의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

째, 6차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촌에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령자나 여성 등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농어촌의 미래 환경 및 복지실현을 구현

하고 지역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다.

이러한 6차산업에 관련된 정의와 필요성, 그리고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농어촌에서 계

획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6차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 6차산업 선행연구 고찰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고려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고 목적과 특징을 고려

하여 조사하고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 원칙에 따라 설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품질경영 분야 등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계획하고(Plan), 실행하고(Do) 이를 검토하여(Check) 이후 조치하

는(Action) 이른바 PDCA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6차산업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나 지원이 이러한 

방법이나 절차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다양하게 변해가는 소비자 및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6차산업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

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농어촌 사업에서 문제점과 비효율을 제거하여 6차산업으로 발전하는 방향과 대

안을 제시하고, 농어촌 지역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가치와 혜택을 검토하여 6차산업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농어촌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6차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6차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나 

발전정책의 지원이나 활동이 실행되고 있는 현황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 보도록 한다.

박시현 외(2012)는 기존의 연구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양적 팽창을 위한 공급자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

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촌관광의 양적 성장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은 미흡하고 산업화의 기반도 취약하므

로 이에 대한 수요 변화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학열(2013)은 농어업 6차산업화 활성화 과제로 6차산업화 인식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중간지원조직 설치⋅운

영 지원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 경영체 유통 및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6차산업화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화 및 마을단위 소규모 6차산업화 경영체 육성이 절실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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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조록환 외(2013)는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추진 장애요인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6차 산업 참여 주체간 

연대 및 협력, 그리고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주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유통,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 자금지원 확대, 생산품판로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음을 지적

하였다. 또한 기초 및 광역 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실정에 맞도록 개별경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수립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용렬 외(2014)는 한국농업의 6차산업화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은 우선, 중앙정부인 농식품부가 농진청⋅산림

청과 함께 총괄책임하에 착수되었다는데 있으며, 광역시⋅도, 기초시⋅군의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적 특성과 실정에 

맞는 구체적 로드맵 수립이 미비한 채,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현석(2015)은 농촌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 각 부처와 관련 산하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다양한 명칭으로 농촌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각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농촌현장에서는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하였다. 또한 2010년에 도입된 포괄보조 방

식 역시 기존의 각 부처 단위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농촌개발정책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악순환을 반복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농촌개발정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동체성, 농촌성, 농촌 어메니티 등에 대한 현실 

인식이 부족함을 말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농업이 1차 생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2차 농축산물의 가공 및 식품제조업 및 3차 도⋅소매업, 

음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취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활동인 6차 산업화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농정 목표의 하나로 제기되어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각기 다른 기관들이 의욕적으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다보니,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조율되지 못하고 사업 성격이 중복되는 등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등 문제

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도채 외(2016)는 경영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 중이며, 개별 농가의 농

외소득 증대 위주로 추진해오던 6차산업화 정책을 지역 단위 6차산업화로 발전시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6차

산업화 참여 주체가 조금씩 증가 및 관련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6차산업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들의 성장은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6차산업화 수준은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소비자의 다양

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의 확산을 뒷받침할 현장 중심의 지원체

계가 미비하고 다수 사업체들이 자생력이 부족하여 6차산업화를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은 지역을 무대로 창출되며, 6차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주

체들간 다양한 연계⋅협력 관계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며 6차산업화가 지역에 확산되어 농가소득 증대뿐

만 아니라 농촌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파급효과의 창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책방향 및 과제에 대하

여 개별 농가, 사업체 단위 경쟁력만이 아니라 이들을 아우르는 지역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정책 

지향점임을 언급하였고 선도 업체가 주도해온 기존 6차산업화 모델을 지역 내 협업과 분업체계 구축 방식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6차산업화 추진 지역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중앙정부 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

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공급 중심의 6차산업화 외연 확대 전략에서 벗어나 관련 제품‧서비스에 대한 

소비 기반 확충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오현석(2017)은 농촌경제의 다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고 지역농업과 연계된 문화

⋅서비스 산업화를 통해 다각화를 추구해야 농가소득도 증가하고 일자리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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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농가들 중심으로 6차산업화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 다각화 정책의 대부분은 마을단위 사

업 중심이고 정부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생산에 

기반을 둔 경영체가 6차산업화의 다각화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 개별 사업체 중심으로 공동

브랜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여 이를 지원할 관련 육성법 제정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박미옥 (2017)은 6차산업화 추진목표는 농가의 소득감소, 여성화⋅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부족, 지속적인 식량자

급률 감소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촌의 지역공동체 유지와 경제활성화, 농업의 고부가가치 확대 및 농가소득증대, 

농촌 일자리창출 및 확대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한국의 6차산업화 정

책이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으며, 그것은 농업･농촌에 대한 인력부족과 전문지식 부재, 법적⋅제도적 장치의 

불비, 홍보부족, 고령화와 탈이농현상, 관련 부처간의 협력부재 및 6차산업화 추진과 관련된 모니터링시스템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6차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주요 사항을 

정리해 보면 6차산업화에 대한 낮은 인식,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 농어촌 현장 중심의 지

원체계 미흡, 기관별 다양한 명칭의 사업추진으로 중복성 및 비효율성,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6차산업에 적합한 

전문 인력부족, 부처 간 협력의 부재,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전략 미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6차산업의 정책이나 지원이 실행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이를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조사나 방안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와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록환 외(2013)는 농업⋅농촌 6차산업 정책 요구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전

국 농촌현장의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6차산업의 인지도, 추진 필요성, 장애요인, 정부역할 및 예상기여도 등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역할로서 정책자금 지원확대, 생산품 판로지원, 

코디네이터 및 전문 인력양성 등에 대한 요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지

원, 농촌산업화 지원개발, 교육기회확대,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6차산업화 성공사례 전파 등에 대한 정부역할을 

요청하였다.

김성훈 외(2014)는 한국 6차산업화 추진의 문제점을 녹색혁명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농업⋅농촌의 

비젼을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활력있는 농업⋅농촌 실현’ 으로 ‘6차산업화 목표’ 를 재설정하고, 부문별 정책목

표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① 농업인의 경영⋅소득 안정, ②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 ③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 ④ 미래성장동력으로서 6차산업화 지원체계 확충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

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윤학열과 이영옥(2014)은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 연구에서 6차산업화 추진주체의 다양한 형태(예를 들

면 농가주도형, 마을주도형, 법인주도형, 지자체주도형)에 대한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농업과 농촌 및 식품산업활성화

를 위한 6가지 과제(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확대, ② 전문인력양성, ③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 ④ 조직 설치⋅
운영, ⑤ 맞춤형 유통⋅마케팅 전략 강조, ⑥ 농산물⋅경관⋅문화 등 6차산업영역 확대)와 함께 관련 주체간 네트워

크 구축 및 시설 활용과 1차 산업의 지속적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권용덕 (2014)은 6차 산업화의 정책적 추진과제는 산업적 관점이 아닌 지역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말하

며 6차 산업화를 견인하는 중핵조직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광역(도) 단위 중간지원기능을 수행할 총괄조직

을 지정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지원기능 수행조직들 간 네트워크 구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리고 6차 산업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구비가 필요하며 지역주권의 강화와 협동화 

등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선욱과 류시영(2015)은 “6차산업화의 활성화” 에 대한 조사를 위해 6차산업종사자와 학계, 정책연구가 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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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견고한 인프라 구축과 장기비젼 수립으로 전

문성 확보, 내부관리와 커뮤니케이션 구축, 지역사회간 연계성⋅협업성 강조, 신뢰의 사회적 자본형성으로 이해관계

자간 관계성 증진과 산학관 교류, 농촌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소비자와의 관계 형성 및 가치지향적 커 

뮤니케이션 강화 등에 대한 필수요건을 제안하였다.

오현석(2015)은 지역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는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지원하는 6차산업화를 활성하

고, 근거리 판매망의 확충, 그리고 농촌 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고 농촌에너지 자립과 순환경제의 구축, 생태 친화적 

농촌공간의 정비 등을 골자로 한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오락 외(2015)는 6차산업화가 지역자원과 지역주민을 활용한 산업간 융⋅복합화로 지역산업구조의 다양화, 신

성장동력 창출, 지역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도시민들에게도 직거래와 휴양⋅레저⋅웰빙⋅로컬푸

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남지역 6차산업화 참여기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방 중소도시 차원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이 사업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플랜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지원센터-지역주민-사업주체간 거버넌스 구축⋅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세부프로그램 및 정책개선이 필요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6차산업화 관련 교육과 함께 

코디네이터 등과 같이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와 커뮤니티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농기업의 다각화와 농업의 종합산업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AHP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6차 산업화 정책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관련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 농업의 6차 산업화 정책의 방향을 1⋅2⋅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여 정책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 부문별로 우선적으

로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제시되었다.

박미옥(2017)은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선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언급하였고 동시에 6차산업화의 각 프로세

스 지원내용과 범위, 지원 주체를 적절히 연계하고 배분상황을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매니지먼트 체제를 

촉구하여 6차산업화를 리드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강화와 함께, “한국형 스마트팜-아쿠아포닉스” 를 개발한 ‘만

나CEA’ 의 기술제휴 및 ‘협치농정(정부-기업-농업인)에 의한 다자간 파트너쉽으로 관리⋅운영될 것을 정책적 시사

점으로 제언하였다. 그리고 [Table 2]에서와 같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부문별로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화를 비교

하였다. 우선 양국의 6차산업화 목표는 ①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경제활성화, ② 고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증대, 

③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확대로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의 6차산업화정책 추진기관은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

관인 농진청･산림청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고 일본의 6차산업화 추진기관은 일본 농림수산성 농정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도도부현 시정촌 등 지자체 산하에 “6차산업화･지산지소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체계적으로 운영

되고 있으며, 일본의 핵심 추진주체는 지역의 “마을영농”이다. 한국기관은 상하관계, 일본은 비교적 대등관계가 특징

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정비 관련하여 한국은 ’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13년 농식품부장관이 ‘산업간 융

복합성’ 을 강조하면서 6차산업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일본은 6차산업화이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10년에 

6차산업화, 지산지소법이 제정되었고, 중앙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행정지원체계의 경

우, 한국은 농식품부가 전국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지방정부는 광역시⋅도 단위에서 지원협의체의 6차산업팀이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승인은 광역 시⋅도가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

이 6차산업시책을 총괄관리하고, 9개 지역농정국이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이 6차산업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시사점과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한 사례

와 내용을 살펴 보았고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6차산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 확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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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코디네이터 및 전문 인력양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6차산업을 실행하고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행조직들 간의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6차산업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의 고른 육성이 필요하다. 소비자와 새로운 가치관계 형성

이 필요하고 부문별로 우선적으로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고 6차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가 절실하다. 

이상으로 6차산업 정책과 지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시사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제언을 살펴보았다. 6차산업에 대한 상황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까지 현실은 개선하고 보완할 점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된 농어촌의 현황과 정책에 대한 실상

을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6차산업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각종 지원의 개선과 

보완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6th industrialization in Korea 6th industrialization in Japan

back-

ground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come reduction
 Feminization and Aging of the Rural Population 

through Market Liberalization
 Food self-sufficiency rate declining in Korea

 Agricultural production and income greatly 
decreased in Japan

 Decrease in key farmers every year
 Trend of decreasing food self-sufficiency rate

Goal

 Maintain community in rural area and revitalize rural 
economy

 Expansion of high value-added agriculture and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Raising local value through creation and expansion 
of rural jobs

 Responding to income reduction rather than 
business

 Organization of producers to secure employment 
and income

 Recovery of life vitality

Promotion 

group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Local government: Metropolitan City, Basic local 
government (Vertical relationship)

 Central government: Japan's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ocal government: 6th Industrialization, Reg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s (Equality relationship)

Law 

and 

system

 Establishment of Food Industry Promotion Act in 
2008

 Established the Food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in 2011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od announced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2013

 Enacted the Law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mbined Industry in 2014

  Establishment of Enforcement Ordinance of Special 
Act on Restrictions on Rural Area Maintenance and 
Development Restrictions in 2015 (Certified as a 
mixed-use industrial enterprise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6th industry)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Solidarity Promotion Act in 2008

 Establishment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and 
asset branch law in 2010 (Total management of 
projects related to 6th industrialization)

 In 2011, Minister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mproved manage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upport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men generalization business 
plan and law special exception target, Grants for 
6th industrialization network activities, Support 
for processing and sales facilities) 

Administr

ative 

Support 

Syste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Overall),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Forest Service (Support)

 Progress on the 6th industry-related project in the 
basic municipality (Management Consulting, Local 
industry upbringing project, Development of general 
agricultural fishing villages)

 Japan's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Overall), Regional Agricultural Bureau 
amd 6th industrialization related 
organization(Support)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6th industry 
promotion meeting in municipalities (Promotion 
of sixth industrialization by region)

 Source: Park, Mi Og(2017)

Table 2. Comparison of the 6th industri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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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상 분석 및 제언

4.1 6차산업의 문제점과 시사점 고찰

농어촌은 고령화와 빠른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6차산업의 도입과 활성화를 통해 여러 가지 제

도와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이루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수정하고 보완

해야 할 문제점과 개선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2017)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농촌사업체 정책 만족

도 및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 만족도는 6차산업 추진 사업체의 ‘매우 만족’과 ‘만족’의 비율은 32.8%로 나타났다. 애

로사항으로는 6차산업 추진 경험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을 제일 많이 선정하였고, 6차산

업 추진 사업체의 경우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 미추진 사업체는 ‘농촌교육농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추진 사업체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6차산업 인증 사업체의 ‘매우 만족’과 ‘만족’ 항목의 총 비율은 48.9%

로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정책 만족도에 있어서 80%이상이라는 점에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6차산업 추진 경험에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시설 확충 등 시설 

자금’을 제일 많이 선정하였다. 

이러한 6차산업 정책과 지원 등에 대한 여러 상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주요 문제점

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성장을 중심으로 아직까지 산업화 기반이 취약하여 고부가가치 산업발전이 미흡하다. 

그리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된 유통, 판로, 마케팅 전략의 어려움과 농어촌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

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로드맵 수립이 미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문제와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며 부처 간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육성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6차산업과 관련된 원활한 자금 조달이나 재원 확보가 어렵고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가 미비하여 지역 내 파급효과가 제한적 제한적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

책과 정부사업의 자금지원 중심으로만 추진되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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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Park, Si Hyun. et al.(2012) You, Hag Yul(2013) Jo, Rog Hwan et al.(2013)

Business 

promotion

problem

 Quantitative Growth

 Inadequate development of 

high-value-added industries

 Weakened industrialization base

 Need to respond to demand 

changes

 Expanded recognition of 6th 

industrialization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Lack of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Management distribution and 

marketing strategy

 Expansion of 6th 

industrialization area

 Mandatory mid and long term 

planning

 Difficulty financing smoothly

 Solidarity and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Difficulty securing production 

product line

 Administrative support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required

  Expanding government funding

 Product sales support

 Differentiated support plan by 

region

author Kim, Yong Ryul. et al.(2014) Oh, Hyun Sug(2015) Park, Jung Il. et al.(2015)

Policy

problem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problem

 General responsibility of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adequate specific roadmap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Low utilization of various 

support projects

 Understanding of business by 

business with various names

 The purpose of the government 

policy acquisition itself

 Lack of awareness of reality in 

rural areas

 Difficult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business

 Promotion of other policy projects 

by institution

 Role sharing by unspecified 

proponents

 Business personality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author Jung, Do Chae. et al.(2016) Oh, Hyun Sug(2017) Park, Mi Og(2017)

Policy

problem

 Growth stagnation of individual 

subjects

 Supplier-oriented market policy

 Inadequate response to various 

needs of consumers

 Inadequate field-based support 

system

 Lack of self-sustenance by 

many businesses

 Limited regional impacts

 Town center business center

 Promotion only for government 

funding

  Improvement of co-brand 

organization development 

system

 Establish urgent related 

upbringing law

 Lack of skilled workers in rural 

areas

 Lack of expertise and lack of 

publicity

 Inadequat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Lack of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Lack of monitoring system

Table 3. Problems in the 6th Industrial Policy

한편, 이러한 6차산업의 도입과 진행을 통해 나타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시사점을 연구하

고 혁신적인 기술과 지역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과 농어촌 및 소비자에게 모두 유용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2017)의 향후 확대⋅축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사업 확대 

및 축소 계획에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사업 확대’를 63.4%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추진 사업체는 ‘현

행 유지’ 54.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업 확대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3차산업’을 63.9%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추진 사업체도 ‘3차산업’ 53.8%로 나타났다. 또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2차산업’으로 축소가 68.2%, 

미추진 사업체도 ‘2차산업’으로 축소가 67.9%로 조사되었으며 축소이유로 6차산업 추진 사업체는 ‘전문인력 부족’

이 42.9%, 미추진 사업체는 ‘운영비 부담’이 48.4%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를 향후 사업 확대 및 축소 계획에 대하

여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사업 확대’를 77.6%로 가장 많이 택하였고,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도 ‘사업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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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6차산업 인증 사업체는 ‘3차산업’으로 확대가 75.0%, 미인증 사업체는 2차, 3차가 

각각 50.0%로 나타났다. 그리고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의 축소 할 사업 영역은 ‘2차산업’으로 68.2%로 나타났으며 

‘3차산업’은 31.8%로 나타났고 축소이유로 6차산업 미인증 사업체는 ‘전문인력 부족’이 46.2%로 가장 많으며 ‘운영

비부담’ 30.8%, ‘역량한계’ 23.1% 순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 정책과 지원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보완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우선 6

차 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소비자와 가치관계를 형성하고 농어촌의 경영 소득을 안정화하여 농어촌사회의 활

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6차산업과 관련된 코디네이터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공사례전

파 등을 활용하여 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한 전문 프로그램과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 

등을 활용한 6차산업의 영역 확대와 장기비젼을 수립하고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관리와 맞춤형 유통⋅마케팅 전략, 

판매망 확충이 필요하다. 관련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를 수립 및 

운영하고 수행 총괄조직의 지정과 운영도 중요하다.

이 밖에도 1차⋅2차⋅3차 산업의 고른 육성과 함께 부문별 우선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고 관련 정부 정책자금 지

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경제의 다각화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권의 강화와 지역사회 간 연계성을 수립

하고 자치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사업주체간의 집합체를 구축하여 전문기관의 다자간 파트너쉽을 관리하는 것도 필

요하다. 그리고 농어촌의 에너지 자립과 생태 친화적인 농어촌 공간을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화로 지역산업

구조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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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Jo, Rog Hwan et al.(2013) Kim, Seong Hun et al.(2014) Yun, H and Lee, Y. O.(2014)

im-

plication

 Expansion of government policy 

funding

 Sales support for produced 

products

 Training coordinator and pro-

fessional manpower

 Installation of intermediate sup-

port organization

 Expert consulting and advisory 

support

 Expand educational oppor-

tunities and spread success sto-

ries

 Management income stability of 

farmers

 Consumer-oriented agricultural 

products management

 Promoting vitality in rural 

communities

 Expansion of support system as 

future growth engine

 Expanding awareness of 6th in-

dustrialization

 Training of professional man-

power

 Intermediate support system 

with field experience

 Proper organization setup and 

operation

 Customized distribu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Expansion of 6th industrial area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culture

author Gwon, Yong Dug(2014) Yoo, S. U. and Roo, S. Y.(2015) Oh, Hyun Sug(2015)

im-

plication

 Establishment of middle core 

organization

 Establish a general organization 

to perform interim support 

functions

 Establish networks among per-

forming organizations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Strengthening and cooperating 

with local sovereignty

 Strong infrastructure and 

expertise

 Establish long-term vision

 Strengthening value-oriented 

communication

 Inter-community linkages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takeholders

 Form relationship with 

consumers

  Active support for rural 

economic diversification

 Expansion of near-field sales 

network

 Independence of rural energy

 Construct circulation economy

 Improvement of eco-friendly 

rural space

author Jung, Oh Rag. et al.(2015) Park, Jung Il. et al.(2015) Park, Mi Og(2017)

im-

plication

 Diversification of regional in-

dustrial structure through con-

fluence

 Professional role and system 

construction such as coor-

dinator

  Establishment of governance 

among local governments - lo-

cal residents - business entities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Properly cultivat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industries

 Increase efficiency of policy 

business by focusing more on 

secondary processing industry

 Selection of priority business by 

sector

 Linking Support Subjects

 Building programs and 

management system

 Strengthen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Management by multilateral 

partnership of specialized 

agencies

Table 4. Implications in the 6th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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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6차산업 정책 지원의 전략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 시사점 및 방안을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해 상대적인 중요도-시급성 분석

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은 [Figure 2]와 같다. 이는 각 항목별 잠재적인 요인을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각 항목별 분야에 대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Figure 2. Analysis of Importance-Urgency in 6th Industry Item

우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시급성도 높음 영역에는 법적·제도적 장치 필요하고 관련된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

며 정부의 자금지원의 확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추진 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과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가 필요하

며 6차산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생산·판매·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역별 차별화

된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경영소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역에는 “시급중요전략”이 필요하다. 

다음은 상대적인 중요도가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영역으로 장기비젼 수립을 바탕으로 1차⋅2차⋅3차산업의 고른 

육성과 6차산업화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체들의 자생력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참여 주체간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산업구조에 대한 다양화가 중요하다. 또한 가치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생태친화적인 농어촌의 의식과 공간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성이 높은 영역으로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소비자를 지향하는 

농식품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이나 지원별 사업의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없애고 부문별로 우선적으

로 집중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경제의 다각화적인 시각의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하고 이를 적

절하게 관리하고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도 낮고 시급성도 낮은 영역으로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시장 정책과 

소비자나 현장중심이 아닌 정부기관 중심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향후 지양과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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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금까지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6차산업에 대해 개념과 특징을 바탕으로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상대적 중요도-시급성 분석을 통해 이에 적합한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상대적 중요도-시급성이 모두 높은 영역으로 “ N(Now) ” 전략이 필요

하다. 법적·제도적 시스템과 관련 육성법 제정,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체계가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상대

적 중요도가 높으나 시급성은 낮은 영역에는 “ T(Timing) ” 전략이 필요하고 1차⋅2차⋅3차산업의 고른 육성과 6

차산업화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으나 시급성이 높은 영역에는 “ 

C(Cooperating) ” 전략이 필요하고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 확대와 소비자를 지향하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이 모두 낮은 영역에는 “ L(Late) ” 전략이 필요하고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거나 공급

자 위주의 시장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는 우선 향후 6차산업 정책과 지원의 전략과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나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의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고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에 대

해 정책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적인 절차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농어촌의 실질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각 항목별⋅주제별 구조화를 바

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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